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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기사에서 보도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는

모두 시세 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입니다15 .

토1.26( )□ 매일경제에서 정부말과 달리“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의

공시가격도 급등했다 는” 보도가 있었습니다.

이 기사와 관련하여□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결과 기사에서 보도한

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*는 모두 시세 억 원 초과 주택15 이며,

그동안ㅇ 시세가 급등했으나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 공시

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 문제가 심했던 주택입니다.

□ 또한 구로구, 구로동 번지xxx-8 사례는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여

공시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상승한 것이 아니며,

ㅇ 구로동 번지xxx-x7 사례는 기사에 따르면 년 공시가격‘19 이 억2.82

원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, 실제 억 원2.53 으로 공시가격 변동률

은 8.1%입니다.

□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, 최근 가격이 급등하였거나, 공시

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

형평성 제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, 중저가 시세 억 이하 는( 15 )

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부동신평가과 김세묵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( 044-201-3425) .☎


